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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퀴벌레는 엄청나게 발달한 운동신경과 뛰어난 생존

력을 지니고 있다.‘사이언스타임스’에 따르면 바퀴벌레

는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인식해 행동으로 옮기는 데 걸

리는 시간이 0.001초에 불과하며, 최고 시속 150㎞에 달

하는 순간 이동속도를 지니고 있다. 머리뿐만 아니라 꼬

리에도 220개의 부드러운 털로 된 더듬이를 지니고 있

어서 미세한 기압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잽싸게 

도망칠 수 있다.

바퀴벌레는 천식을 유발하는 등 인간의 건강에 악영

향을 미친다. 그래서 이미 오래 전, 바퀴벌레를 죽이는 

살충제가 개발됐다. 그런데 이 살충제가 오히려 바퀴벌

레 박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. 바퀴벌레에게 살충제 내

성이 생긴 것이다.

사실 바퀴벌레의 살충제 내성 문제가 부각된 지는 꽤 

오래됐다. 1950년대 초부터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도입

된 모든 살충제에 대해 내성이 생겼다. 이에 따라 살충제 

내성은 1950년대 이후 바퀴벌레의 박멸에 있어 하나의 

큰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다.

퍼듀대학의 곤충학자 마이클 샤프 박사팀은 전 세계

의 저소득 도시 인구에서 천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

위험요인 중 하나인 바퀴벌레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

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방역 실

험을 진행했다.

첫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살충제를 사용해 방

역한 다음 곧이어 다른 종류의 살충제를 돌아가며 하나

씩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며,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살

충제를 모두 혼합해 방역하는 방식이었다. 그리고 마지

막 세 번째 방식은 해당 지역의 바퀴벌레 군이 어떤 살

충제에 내성이 가장 약한지 미리 조사한 다음 그 살충

제로 방역했다.

일리노이주 및 인디애나주의 건물과 아파트에 서식하

는 바퀴벌레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된 이 실험의 

결과를 보고 연구진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. 실질적인 효

바퀴벌레는 왜 박멸하기 어려울까?

과를 거둔 방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. 심지어 어

떤 원리로 바퀴벌레가 살충제 내성을 높이는지도 밝혀

내지 못했다.

이에 대해 연구진은 실험 이후 4개월 이내에 하나 이상

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내성이 생겼거나 아니면 처음부

터 면역성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했다. 

바퀴벌레는 생존능력이 뛰어난 만큼 번식력도 대단하

다. 바퀴벌레 한 마리가 1년 동안 불릴 수 있는 새끼의 수

는 약 10만 마리이며, 암컷은 한 번의 교미만으로도 일

생 동안 알을 생성할 수 있다. 또한 알을 밴 암컷이 죽는 

경우에도 알집만 떨어져 나와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다. 

이러한 알집 주머니의 표면에는 코팅 처리가 돼 있어 웬

만한 살충제 성분에도 끄떡없다. 

그럼 과연 바퀴벌레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

법은 없는 것일까? 샤프 박사팀은 의외의 방법을 제안했

다. 일정 기간 동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가

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.

바퀴벌레의 수명은 약 100일에 불과하다. 바퀴벌레들

의 자손이 번성하는 몇 세대에 걸쳐 살충제를 사용하지 

않게 되면 그 무리는 다시 살충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

다. 따라서 수 세대에 걸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선

택적으로 내성을 가진 바퀴벌레들이 사라지게 되고, 그

때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 

바퀴벌레 군을 퇴치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.


